
산자부, LP가스 공급제도 11월부터 변경

LPG 공급제도가 2001년 11월1일부터 변경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9월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가스안전촉진대회에 참석, 전체 가스사

고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LP가스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열악한 LP가스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 「LP가

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1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안전공급 계약을 맺고 가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

해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책임지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산자부는 2001년 1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시범 실시해 LP가스 유통질

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LP가스 안전대책의 차이점

구 분 현 행 안전 대책

LP가스용기 소유·관리 소비자 판매업자

가스 공급개시 계약없이 아무 판매업자

에게서 공급받음

소비자자가 판매업자와 안전공급(단골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

받음

판매업자

경쟁형태

덤핑판매 등을 통한 가

격할인 경쟁

- 안전관리투자, 안전서비스

개선 여력 없음

안전관리 및 서비스경쟁

- 안정조업을 통해 안전관리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 있음

보험 가입여부 통상적인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외에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의무 가입

가스사고로 인한 소비

자 손해에 대한 보

상

공급자 과실에 의해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

사고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재판에 의존

공급자 과실이 아닌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상

-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보상

재판없이 법에 정해진 금액을 보험약

관에 따라 보상

공급자 의무 위반시 사실상 제재 불가능(공급

자를 특정하기 곤란)
제재 가능

한편, 제8회 가스안전 촉진대회에는 500여명의 가스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스 안전의식의 확산과

가스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가스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결의했다.

또 가스업계에서 안전관리에 공로가 큰 8개 단체와 56명의 개인에 대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등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이만득 삼천리도시가스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에는 동아기공 돈가로의 김경애 대표이사가,

대통령 단체표창에는 충남도시가스가 수상했다.

부대행사로는 행사당일 현장에서 가스사고 사진 및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으며, 9월 26-27일 가스안전공사 대



강당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시가스 배관 중 하나인 PE배관의 용접 및 검사방법에 관

한 가스안전포럼 2001 이 개최될 예정이다.

가스안전 공로자 표창내용

구 분
2001년 2000년

합계 단체
개 인

합계 단체 개인
소계 업 계 공무원 직 원

정

부

포

상

산 업 훈 장 2 - 2 2 - - 2 - 2

산 업 포 장 3 - 3 3 - - 3 - 3

대통령표창 6 1 5 3 1 1 6 1 5

국무총리표창 10 3 7 3 2 2 8 3 5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39 4 35 21 8 6 39 4 35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표창 47 - 47 33 - 14 47 - 47

총 계 107 8 99 65 11 23 105 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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